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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IAL

사람을 향하기 위한 조건

‘마태 효과(Mattew Effect)’는 미국의 사회

학자 로버트 머튼(Robert Merton)이 그의 

저서 ‘과학사회학’에서 언급한 말이다. 성경 

마태복음에 “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

게 되고,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

리라”라는 구절처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

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‘부익부 빈익

빈(富益富 貧益貧)’ 현상을 가리킨다. 

지난 2월 ‘엔콘텐츠’가 진행한 좌담회에

서 참석자들이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대해 

말할 때 자주 등장한 단어가 ‘양극화’와 ‘불

평등’이었다.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생산

과 유통 독과점으로 창작인의 권리가 훼손

되고 창작의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는 지

적이었다.  

영화 산업은 거대기업이 제작부터 배

급, 부가 판권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보

니 중소 제작사나 아마추어 감독이 애써 만

든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박탈

당하고 있다. 음악 산업은 대형 연예기획사

들의 독주 속 중소 매니지먼트의 인프라는 

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면서 대중음악의 다

양화와 질적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

다. 책은 어떠한가.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

어도 대형출판사와 대형서점을 끼지 않으

면 소비자에게 그 책을 접하게 할 기회를 

찾기 어렵다. 웹툰, 게임 등 다른 콘텐츠산

업도 막강한 자본의 제작사와 플랫폼의 동

맹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  

콘텐츠산업은 정신적 가치를 생산하고 

경험을 판매한다. 때문에 콘텐츠는 세상을 

인식하는 우리의 감각을 만드는 자양분이

라고 할 수 있다. 사회가 갖고 있는 ‘가치’가 

담겨 있고 사회적 통합의 토대를 제공하는 

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, 영국, 일본 등 

해외 주요 국가들은 콘텐츠산업의 다양성을 

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장치를 마

련해놓고 있다. 그러나 우리의 콘텐츠산업

은 ‘양극화’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다.

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“산

업생산의 시대가 가고 문화생산의 시대가 

오고 있다”고 전망한 바 있다. 실제로 우리

의 콘텐츠산업은 2017년 매출액이 110조 

4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

있다. 과거의 콘텐츠 정책이 양적 성장 중

심이었다면 지금의 콘텐츠 정책은 중소업

체와 창작인에게 골고루 수익이 돌아갈 수 

있도록 공정한 제작·유통환경을 조성하는

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. 이윤 동기나 효율

이 콘텐츠산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기 때

문이다.   

콘텐츠 업계의 양극화 해소, 창작인들

의 자존감 회복,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

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콘텐츠산업은 

비로소 ‘사람을 향하는 콘텐츠’가 될 수 있

을 것이다. 


